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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째, 농기구이야기

씨앗을 갈무리 하는 그릇‘뒤웅박’

                                                 

농업박물관



1. 뒤웅박의 개념

   뒤웅박은 완전히 익지 않은 늦가을의 박을 쪼개지 않고, 꼭지 근처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고 속을 파내어 만든 바가지이다. 지역에 따라 뒴박ž두뱅이ž주룸박ž두룸박 등으로 다양하

게 불린다. 

2. 뒤웅박의 용도

   뒤웅박은 주로 저장용기로 쓰였다. 뒤웅박에 끈을 달아 마루나 벽 같은 데 걸어 두고 

꽃씨나 채소의 씨앗 같은 것을 넣어 두며, 간단하면서 손쉽게 쓰는 일용품을 넣어 두는데 

널리 쓰였다.

   일반적인 형태는 바가지처럼 둥글지만 호리병처럼 위가 좁고 밑이 넓은 박으로 만들기

도 한다. 터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대오리(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만든 것)로 그물처럼 만들

어 덧싸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대오리를 윗부분에서 모아 묶어 고리로 삼는다.

뒤웅박에는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뒤웅박을 도시락으로 쓰기도 

하고 달걀 같은 것을 담아두기도 하며 흔히 처마 밑이나 보꾹(지붕의 안쪽) 밑 또는 방문

밖에 매달아 두었다. 가을에는 메뚜기를 잡아 담는 통으로도 썼으며, 도시락이나 달걀 보관

용으로 쓰는 뒤웅박은 구멍을 내지 않고 꼭지 부분을 따내 뚜껑으로 사용하였다. 

   뒤웅박은 박의 크기에 따라 용량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5~10리터를 담을 수 있다.  

박이 나지 않는 곳에서는 짚으로 호리병처럼 엮어 사용한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뒤웅박에 

구멍을 뚫고 속이 빈 작대기를 꿰어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데, 옛말 그대로 ‘드베’ 또는 

‘두베’라고 부른다.

<뒤웅박>



3. 씨앗을 갈무리 하는 그릇

   가을걷이가 끝나면 추수한 곡식이나 채소를 양식이나 씨앗으로 쓰기 위해 갈무리 해둔

다. 특히 이듬해 농사에 쓸 씨앗을 갈무리 하는 일을 씨갈무리라고도 한다. 

종자(씨앗)는 번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과 발아력(發芽力)을 지녀야 한다. 그

래서 가을걷이를 하면서 농사가 가장 잘 된 곳에서 따로 거두거나, 타작할 때 잘 여문 것

을 따로 덜어두었다가 이듬해 씨앗으로 쓴다. 만일 농사가 잘못되면 잘된 집의 것을 구해

다 쓴다.

   곡식은 개상이나 탯돌에 타작할 때 맨 앞에 떨어지는 것을 모아서 잘 말린 후 자루나 

가마니에 담아서 방한 구석에 겨우내 쌓아두었다가 이듬해 종자로 쓴다. 재배규모가 작은 

작물의 씨앗은 뒤웅박이나 씨주머니에 담아 보관하고, 상추와 같이 소량의 씨앗은 닥종이에 

싸서 다른 씨앗과 함께 보관해둔다.

<씨앗 망태기>

주로 파종할 때에 씨앗을 담아서 어깨에 메거나 들고 다니면서 뿌릴 때 이용된다.

가을에 소량의 종자를 담아 보관하기도 한다.

<씨앗 종태기>

짚이나 싸리로 만들어 씨앗 종자를 담아 보관하는 그릇이다. 형태와 쓰임 모두 뒤웅박과 

유사하다. 종태는 씨를 의미하는 한자 ‘종(種)’과 망태기의 ‘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

다.



4. 뒤웅박과 관련된 관용어

   뒤웅박은 일상적으로 두루 쓰이는 물건이었으므로 그에 얽힌 관용어 표현도 많은 편이

다. 

   뒤웅박은 안에 넣어두는 물건에 따라 쓰임새나 가치가 달라지는데, 부잣집에서는 뒤웅

박에 쌀 같이 귀한 것을 담고,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 같은 것을 담아 윗목 천장이나 방문

밖에 매달아 두었다. 여기에서 예전에 흔히 쓰였던 ‘(여자)팔자가 뒤웅박 팔자’라는 표현이 

나왔다. 혹은 입구가 좁은 뒤웅박의 구조에 빗대어 입구가 좁은 뒤웅박 속에 갇힌 팔자라

는 뜻으로, 일단 신세를 망치면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

도 하다. ‘뒤웅박차고 바람잡는다’라는 말은 맹랑하고 허황된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곡식의 씨앗을 보관해 두어야 할 뒤웅박에 바람을 잡아 넣어두려는 허무맹

랑한 일을 하려는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 쓰였다. 또 ‘끈 떨어진 뒤웅박신세’ 라는 말은 요

즘에도 자주 쓰이는 관용어로 본디 박에 끈을 매달아 이용하게 되어있는 뒤웅박에 끈이 떨

어져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므로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신세를 일컬을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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